
‘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.’

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비운다면 

모두가 평안할 수 있을 텐데, 라고 생각하는 순간, 

행복이가 어서 가자고 줄을 당긴다. 

성미자 씨는 행복이를 앞세우고 

산책을 마저 하러 다시 일어선다.

지금이 기적 그 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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